
■ 2018년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하반기 전통분야]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 하반기 전통분야

ㅇ 회의일시 : 2018. 10. 18(목) 10:00~13:00

ㅇ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2018년 하반기 전통분야 대관료 지원사업 심의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지원 단체의 자격 

요건 검토’, ‘지원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세밀한 점검’, ‘지원 요청 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하여 다행스럽게도 신청한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게 대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

었다. 전통예술 분야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 공연 단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 

  심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지원한 전통예술 관련 공연단체가 이 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

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자격 요건 검토 과정을 통해 두 단체가 아쉽게도 제외되었다. 이미 

공지가 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제외된 것이다. ‘중복 지원(수혜)’과 ‘미등록 공연장 대관’이라는 

사유인데,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한 지원 신청서 작성에서 보다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나

름 기대를 하고 열심히 작성한 지원 신청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원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세밀한 점검을 하는 것이었다.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성’, ‘공연 주체의 역량’, ‘전통분야 공연예술의 발전 기

여도와 파급효과’ 등이 그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전통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의 섬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모든 단체에게 지원을 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공연 기획 내용이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

기도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논쟁이나 논란으로까지 발전할 만한 큰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원 

신청 단체들에게는 이후 유의해야할 사항임은 분명하다. 작품의 정체성에 맞는 분야를 적절하게 선택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지원 단체의 신청 금액이 적정한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의 경우, 이미 지

원이 결정된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조정 작업이었다. 대관하려는 공연장의 대관료를 확

인하고, 신청 금액과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부 단체의 금액이 조정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이번 심의결과가 나왔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의원 모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한다. 거의 대부분의 신청 단체들이 사업 취지에 적합해서 선정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동시에 신청 단체들 나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다행

스럽게 생각한다. 심의 과정에서 몇몇 작품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쟁점 사항이 없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심의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예상보다 적은 신청 단체의 수였다. ‘왜 대관료 

지원 신청을 하는 단체의 수가 적은 것일까?’, ‘지원금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일까?’, ‘대관료 지

원의 경우 사실상 지원의 의미가 없는 것일까?’, ‘홍보의 문제인가?’, ‘이러한 양상이 전통 관련 공연

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등의 원인에 대한 여러 추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아직 이 사업이 자기 목적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도 있다. 적어도 전통과 관련해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지향해야 것들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듯싶다.     

  애써 준비한 작품을 보다 적절한 장소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모든 공연예술인들이 바라는 바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열심히 준비만 하면 좋은 공간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기대를 대다수의 공연 단체가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지원이 있든 

없든 오늘도 전통예술 분야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전통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찬사 역시 

덧붙인다.


